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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그랜파' 김용건, 최고령 캐디 데뷔…도경완 "그럼 제 밑으로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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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=뉴시스] MBN '인생필드 평생동반-그랜파' 프리뷰. (사진=MBN 제공).2021.11.05.photo@newsis.com

[서울=뉴시스]안소윤 인턴 기자 = 배우 김용건이 '그랜파 4인방'과 거침없는 티키타카를 주고받는다.

6일 오후 9시 30분 첫 방송되는 MBN '인생필드 평생동반-그랜파'에서는 김용건이 첫 게스트로 출격한다.

이날 제작진이 "김용건 선생님이 특별 캐디로 신고식을 치를 것"이라고 발표하자, 도경완은 "그럼 제 밑으로 오시는 건가"라고

견제한다. 김용건은 "신입 캐디 인사드린다. 즐거운 라운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모시겠다"고 인사를 건넸다.

하지만 이내 김용건은 캐디 본분을 잊은 채, 호시탐탐 라운딩에 끼어든다. 라운딩 중 홀 컵 가까이에 붙은 볼을 보고 "오케이

네"라고 외쳐, 박근형으로부터 항의를 받는다. 

또 그는 카트 뒤에 탄 임하룡과 박근형이 수건으로 땀을 닦자 "요즘 수건 분실이 잦다. 챙겨가시면 안 된다"라고 진지하게 농담

을 던진다. 이에 박근형이 "면전에서 이러는 경우가 어딨냐"며 원성을 높였다는 후문이다.



이를 지켜 본 임하룡은 "건캐디 님은 운전에 집중하는 게 어떠냐?"라고 중재한다. 그럼에도 김용건은 "핸들은 제가 잡았으니

안전은 책임지겠다. 그러나 자꾸 기 죽이시면 노동청에 고발할 거다"라고 맞받아쳐 현장에 웃음을 안긴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95thdbs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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